
행하여 재림을 맞자.

작성일 : 2010. 6. 2 (수) 새벽 4:40

작성자 : 정명심 목사 

[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와 사랑 기도하던 도중 마

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행함에 대하

여 전혀 묻지 않았는데, 속히 행하고 실천하여 재림

의 날에 우리들을 꼭 데려가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을 전하시는 것 같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행실로 사는 것이다.

행함 없는 그 몸은 죽은 몸이 아니냐.

그건 그저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행하고자 하는 육은 나의 사랑하는 육이요,

내가 원하는 육이요,

내가 창조한 보람 있는 육이다.

그 육신만이 나의 계획한 세계를 이루어줄 수 있으

므로

나는 실천자의 육만 쓴다.

나에게 쓰임 받는 자들은 다 실천자요, 행실한 자들

이다.

나는 실천자의 육만 쓰는 고로 

너희들은 어서 육을 단련시키라.

육이 있어야 내가 역사를 펼 수 있는 고로

나는 부지런한 육,

나를 위해 사는 육,

그런 육신을 찾는다.

내 사랑들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다’ 한 것처럼

정말 행함이 없는 육신은 살아도 죽은 육이다.

행함의 고통은 산모가 겪는 고통일지라도 

하지만 최고 희망이다.

행함으로 인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행하면 남는 것이다.

최고로 나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행함이 벼슬이다.

행함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나도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갔지만 

포기하고 싶은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행하였

다.

이루었다.

고로 사탄을 이기고, 

기독교의 역사를 남기고, 

내 사랑을 남기고, 

지금 너희들을 남기지 않았느냐.

실천하라.

힘들어도 행하여라.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행실함에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행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것을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라!

쉬운 방법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매사가 그리된다.

원래 실천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실천하면 

앞으로 어떤 환란과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

다.

입에 단 것이, 오히려 그 몸을 해치고

입에 쓴 것이, 오히려 몸에 득을 주는 것이다.

고로 행함의 고통이 클지라도

그것이 너의 영체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뱃속에 태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행실로 너의 영체를 만

들라.

실천이다.

하면 남는 것이고, 안하면 그 자리 그대로이다.

하자! 하자!

너의 몸을 일으켜 나의 마음과 일체시켜 행하자!

오늘 행함이 너의 내일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그 날을 완성한다.

그 날은 나의 재림의 날이다.

포기도 좌절도 말자.

끝까지 내가 함께 하리니

너는 너의 10%의 책임분담을 다해다오.

내가 너를 보살펴 줄 테야.

절대 내 손만 안 놓으면 된다.

내 손은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요, 

마음·정신이다.

그 정신! 그 마음! 변치 말거라.

내 사랑아, 영원 끝까지 나와 함께 해다오.

오늘 새벽녘 너희를 사랑하여 힘을 주고자 한 말이

다.



걱정 말고 다 잘 될 테니까 나에게 맡기고 힘내서 

행하자!

네가 하고자 계획한 일, 

부족한 너의 달란트 개발코자 한 일, 

나에게 다짐한 약속, 

재림 준비로 해야 할 것들,

전도, 회개, 관리, 기도, 찬양, 

시간적 승리, 정신·마음의 승리 등등 나와 함께 행

하자.

너희에게 행함의 능력이 가득하길 축복한다.

꼭 이루라!

사랑해..


